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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연령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며 설문에 참여한 42개 시설 313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회복지사의 개인 요인(Level 1)

과 기관 요인(Level 2)을 산정한 다층모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일-

생활 균형 전체 변량의 20.2%가 지역복지관별 차이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사회복지사 일-생활 균형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 요인에서는 직무요구와 가족 요구가 일-생활 균형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남성보다 여성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과 경제상태는 일-생활 균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별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의 영향요인 검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직무요구가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가족 요구와 남성보다 여성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태도 일-생활 균형에 중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일-생활 균형 향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사회복지사, 일-생활 균형, 지역복지관, 연령, 다층분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verify the factors that affect work-life balance 

according to the age of social worke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ocial workers working at 

social welfare centers,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located 

in Jeollabuk-do, and 313 copies of 42 facilities that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earch method used a multi-level model that calculated individual factors (Level 1) 

and institutional factors (Level 2).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20.2% of the total 

variance in the work-life balance of social workers was found to be different for each local welfare 

center.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affecting work-life balance of social workers by 

age, it was found that job demands had a negative effect on work-life balance in all age groups. 

In particular, in their 30s, family demands and women's work-life balance were more negative than 

men's, and economic status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on work-life balance.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ways to improve work-life balance for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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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복

지국가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은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 일-생활 균형은 일과 생활

영역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삶의 만족

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2], 일-생활 균형이 기업성과

관리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3,4], 

여러 직장에서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

며, 정부 차원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가족친화지원사

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가족친화인증 사업은 현재 

4,340개사가 인증을 받고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지속 가능

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

원하기 위해 기업의 업무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생활 균형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직무를 정

확히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클

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

에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의 조직몰입 및 만족도가 매우 중요함으로 사회복지사

의 업무향상을 위해 일-생활 지원제도 활성화에 노력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사회복지조직의 성과관

리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

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먼저 일-가정 및 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고자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5], 기관

의 분위기 및 업무량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6]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일-가정 및 생활 균형의 영향력에 초점

을 둔 연구로 직무태도 또는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 양립의 매개효과 검증연구[7-9],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활 균형의 매개효과[10] 등의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 일-생활 균형 연구가 진행되

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변수가 개인변수에 치

우쳐 있어 조직 차원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지 못한 측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의 영향요

인을 개인과 조직 차원으로 분리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

해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개인과 조직을 분리하여 수립할 수 있는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여러 영향요인 및 효과

가 보편적인지, 또는 특정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최근 20대는 직장생활을 

우선시했던 과거와 달리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워라밸

(Work Life Balance 줄임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함) 세대로 불리며 여가시간을 중요시한다[11]. 반

면, 30대와 40대에서는 직장에서의 성취감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 등으로 근무시간, 스트레스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즉, 

사회복지사 연령에 따라 일-삶 균형 수준 및 양상이 다

르고 인과변인들이 유의미하게 구별된다면, 연령에 따

라 일-생활 균형을 향상하기 위한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연령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고, 사회복지사의 연령에 따른 삶의 단계

를 고려하여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 수준

에 대한 이해를 넓혀 향후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개

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 영향요인은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는 각 기관에 속해 있는 특성

이 있으므로 다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층구조 자료 분석에 적합한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변수 간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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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근로하는 사

회복지사이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2018

년 기준 전라북도청에 등록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

관, 노인복지관 53개 시설에 협조 가능한 인원을 파악

하였으며 45개 시설에 36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42

개 시설 313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종속변수: 일-생활 균형

본 연구에서는 일-삶 균형 척도로 Kim, Park[13]이 

개발한 일-생활 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

는 일과 가정생활을 서로 조화시키기 어렵다’ 등을 포

함한 일과 가족 8문항,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 

쓰지 못한다’ 등을 포함한 일과 여가 8문항, ‘일 때문에 

자기계발을 못하다’ 등을 포함한 일과 성장 9문항, 전반

적인 일과 삶의 균형 정도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문항이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는 .89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3.2 독립변수 1: 조직 요인

본 연구의 조직요인은 기관 위치, 기관 유형, 월 이용

자 등 선행연구에서 일-삶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난 변수로 구성하였다.[14-16]

2.3.3 독립변수 2: 개인 요인

본 연구의 개인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일-삶 균형에 영

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직무요구, 가족 요구,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고용형태, 직책, 미취학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로 구성하였다[14-19].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tata 14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생활 균형, 직

무요구, 가족 요구에 대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

해 살펴본 후, 연구목적인 사회복지사 연령에 따른 일-

생활 균형 영향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요인

을 1레벨로, 기관 요인을 2레벨로 선정한 다층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자료의 다층분석 적합성 검증을 위하

여 예측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Null Model을 점검 후,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인 지역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분포

는 남성이 32.3%(101명), 여성이 67.7%(212명)로 여

성 인력이 비교적 많은 지역복지관의 특성이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 35.6세로 나타났다. 고용 직위는 정규직이 

77.3%(242명)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계약직 사회

복지사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

는 90.7%(284명)가 중간 이상으로 인식했으며. 주관적 

경제상태는 88.2%(276명)가 중간 이하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Categories N(%)

Level 1 (n=313)

Age

M 35.6

SD 7.27

20s 80(25.6)

30s 126(40.3)

40s 107(34.1)

Gender
Male 101(32.3)

Female 212(67.7)

Marriage
single 116(37.1)

couple 197(62.9)

Employment
contract 71(22.7)

regular 242(77.3)

Role
staff 223(71.3)

manager 9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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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Categories N(%)

Level 1 (n=313)

Under 7

child

none 228(72.8)

1 41(13.1)

2 35(11.2)

3 < 9(2.9)

Health condition

M 3.42

SD .81

good 134(42.8)

medium 150(47.9)

bad 29(9.3)

Economy condition

M 2.93

SD .65

good 37(11.8)

medium 217(69.3)

bad 59(18.9)

Level 2 (n=42)

Area
rural 10(23.8)

urban 32(76.2)

Service

disabled 12(28.6)

elder 15(35.7)

social 15(35.7)

3.2 일-생활 균형 및 주요변수 

지역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 직무요구, 

가족 요구, 기관 이용자 수는 Table 2와 같다. 지역복

지관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은 2.92점으로 나타났

다. 이는 타 직업군의 일-생활 균형 점수 3.11점[14]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직무요구는 2.86점, 가족 

요구는 2.77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복지관 월평균 이

용자 수는 9,880명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Mean SD Min Max

Work-life balance 2.92 .51 1.76 4.24

Job demand 2.86 .50 1.64 4.91

Home demand 2.77 .88 1 5

User number 9880.9 8229.8 150 28423

3.3 일-생활 균형의 영향요인

Table 3은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이 지역복지

관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층모형 Null 

Model 결과이다. 일-생활 균형의 전체 변량에서 지역

복지관별 무선효과 변량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는 .202으로 나타나 동일한 지역복지관 사

회복지사들간의 일-생활 균형은 상당 부분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LR test 결과 또한 일반회귀분

석보다 다층분석의 적합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Null Model

Work Life Balance

B s.e.

Constant 2.903*** .046

Level 1 Variance .458 .020

Level 2 Variance .230 .044

Log Likelihood -220.879

LR test 20.50***

ICC .202

* p<.05, ** p<.01, *** p<.001

Table 4는 지역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지사 개

인 특성을 1수준에, 지역복지관 특성을 2수준에 산정하

고 다층모형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Level 1에서

는 직무요구와 가족 요구가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에 

부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

성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

적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일-생활 균형도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ulti-level Model

Work-Life Balance

B s.e.

Fix Effect

Constant .269 .210

Level 1

Job demand -.316*** .050

Home demand -.120*** .032

Age .001 .004

(Male) Female -.130** .049

(Single) Couple -.006 .068

(Contract) Regular -.081 .060

(Staff) Manager .016 .056

Child number -.055 .032

Health condition .071* .030

Economy condition .089* .036

Level 2

(Rural) Urban -.201 .109

(Social) Elder .006 .112

(Social) Disabledr .133 .100

User number .000 .000

Random Effect

Level 1 Variance .368 .016

Level 2 Variance .198 .037

Model Fit

Log Likelihood -153.928

Wald x2 167.30***

LR test 22.1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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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영향요인을 검증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

든 연령대에서 직무요구는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 영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는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일-생활 균형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

대에서는 가족 요구가 많을수록 일-생활 균형에 부적

(-) 영향력이 커졌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일-생활 균형

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40대와 달리 30

대에서는 경제상태가 일-생활 균형에 영향요인으로 나

타났다.

Table 5 Multi-level Model by age

Work-Life Balance

20(N:80) 30(N:126) 40(N:107)

Fix Effect

Constant .064 .227 -.017

Level 1

Job Demand -.383*** -.236** -.415***

Home Demand -.091 -.160*** -.114

(Male) Female .011 -.177* -.129

(Single) Couple -.292 -.004 .127

(Contract) Regular -.059 -.060 .135

(Staff) Manager -.263 .123 .036

Child number ,523 -.039 -.081

Health Condition .121* .019 .105

Economy Condition -.048 .159** .061

Level 2

(Rural) Urban -.434 -.197* -.112

(Social) Elder -.049 .007 -.004

(Social) Disabledr .237 .082 .083

User number .000 .000 .000

Random Effect

Level 1 Variance .307 .359 .361

Level 2 Variance .384 .029 .161

Model Fit

Log Likelihood -41.825 -50.404 -51.015

Wald x2 62.84*** 75.48*** 63.78***

* p<.05, ** p<.01, *** p<.001

4. 결론

본 연구는 지역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연령별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

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

는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며 설문에 참여한 42개 시설 313부를 최

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사회복지사의 개인 

요인(Level 1)과 기관 요인(Level 2)을 산정한 다층모

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은 타 

직군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둘째,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 전체 변량의 

20.2%가 지역복지관별 차이로 나타나 사회복지사 특성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관 특성이 사회복지사 일-생활 균

형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셋째, 지역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층분석을 활용하

여 분석한 결과 level 1 수준의 개인 요인에서는 직무

요구와 가족요구가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

행연구[17,19]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직장과 

가족에서 한쪽의 요구가 강해질 때 일-삶 균형에 어려

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충해줄 수 있는 조직차원의 지

원이 필요하다.

넷째, 남성보다 여성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14,1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삶 균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6]를 지지

하는 결과로 조직에서도 사회복지사의 건강증진을 위

해 노력하고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주관적 경제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일-생활 균형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일-삶 균형과 소득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4]와 상반된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변

수는 직접적인 소득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일-삶 균형

을 이루는데 심리적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

되며 이에 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의 

영향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영향요

인을 검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직무요구는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대에서는 건강에 따라 일-삶 균형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을 중요시하는 20

대 특성을 해석한 선행연구[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30대에서는 여러 요인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11호183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와 함께, 가족 요구 또

한 일-생활 균형에 부적(-) 영향이 있으며, 남성보다 여

성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상태가 일-생활 균형에 중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의 사회복지사가 농어촌 지역

의 사회복지사보다 일-삶 균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지역에 따른 일-삶 균형 영향력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문화 등의 고유한 특성 및 크기에 따

라 영향을 받는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40대에서는 직무요구 

외에 일-삶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것으로 

본 연구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0대가 숙련된 

노하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일-삶 균형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생활 균형에 직무요구가 모든 연령대에서 

부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최근 성과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정책 때문

으로 해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위주의 평가

를 지양하고 사회복지사의 자발적 몰입과 행복을 바탕

으로 한 직원 존중의 철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평가시스

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은 사회복지사의 만

족을 넘어 서비스 질 향상 및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30대에서 가족 요구, 성별, 경제상태가 일-생

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30대 사회복지사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

다. 즉, 30대가 가족을 형성하여 가족 역할이 많아지는 

시점이며, 남녀의 동등한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을 위한 역할이 여성에게 강

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과 여가

활동, 자기 계발을 위한 경제상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데 있

어 획일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연령에 따라 구성원들의 

차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을 구축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상태가 30대의 일-생활 

균형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일-생활 균형의 가장 

필요성이 높은 30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지원에

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급여 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관 사회복지사 연령에 따라 일-

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전북 지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

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변수 간의 관계를 횡단

면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보다 면밀한 인과관계의 규

명을 위해서는 추후 종단 설계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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